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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산지역에 전승되었던 노래에는 일하기소리〔勞動 

證〕가 가장 많이 불리워졌고 일하기소리 가운데는 일산 

지역이 벼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때기 

소리를 유독히 많이 불렀던 것 같다. 또 장례치르기소리 

〔115\i,歌〕가 많이 불리워졌던 것 같다 주민들이 놀기 좋아 

히는 성품을 지넌데다가 거리낌 없이 즐기는 문화를 닦 

아 온 탓에 노는 자리에서는 유독히 집-가(新歌) 따위를 

많이 불렀고 이 밖에 아이 다루기소리도 더러 불렀던 것 

같다 굿하기소리〔띤歌〕도 많이 불리워졌고 매우 드물 

게 걸립패(ε*피牌) 고사염불(告祝念끼|;)도 불리워졌다 

하다 이 지역에서는 농악(農樂)을 ‘셈이’ 라 하여 많이 

쳤고 따로 피리나 호적(胡짧)을 불며 놀기도 하였다 한 

다. 주민들은 명절에 난장을 벌이어 많은 놀이패를 불러 

들이기도 하고 철 따라 걸립패나 남사딩패와 같은 떠돌 

이 놀이패가 찾아와 놀음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다 그리 

고 보면 일산지역의 대표적인 노래는 김매기소리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연희 Ci寅歐)는 농악〔셈이〕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도와 주신 제보자들은 아래와 같다 

(1) 장선환(꿇璥뀔껏 男 79세 甲寅生) 1909년생.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6리, 

출생지 ‘경기도 일산읍 백석리, 

농군.소리꾼 

(2) 김 현규(金鉉圭 男 51세 王午면) 1942년생 

현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85. 

출생지 경기도 고양군 송포떤 대화리 1654 

소리꾼,상쇠. 

(3) 강일만(姜-萬 男 59세 쫓맴生) 1935년생, 

현주소 경기도고양군지도읍토당7리, 

출생지 경기도 고양군 알산읍 백식4리 

농군 

(4) 백석 노인당 노인들 

(이하에서 제보자는 약하여 (1) ‘ (2) ‘ (3). (4) 등으로 

표기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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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 〔聽옳〕 

일산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일하기소리〔勞動諸〕에는 

농사짓기소리〔農護]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장례 치르는 

소리이며 지경다지기소리도 많이 불렀다 한다-

가- 농사짓기소리 〔農證〕

일산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농시짓기소리에는 물두레 

질소리, 모심기소리, 김매기소리가 있는데 일산지역이 

벼농사 고정인 만큼 이 가운데 김매기소리가 가장 성창 

(盛唱)되었다 한다. (2) 

( 1) 물두레질소리 

농사철에 농군들이 물두레로 논에 물을 퍼 올리며 부 

르는 소리이다, 일산지역에서는 맞두레 보다 용두레를 

많이 썼다 한다 웅덩이나 개울에서 푸기도 하지만 농지 

정리가 안되었던 시절에는 한강으로 흐르는 개울을 겨 

울에 막아서 보를 만들고 그 봇물을 퍼올려 모를 심고 

장마철이 다가 오면 보를 터서 미리 범람을 막았다 한 

다 물 고인 곳에 가늘고 긴 나무로 만든 가래나무를 작 

수목으로 세우고 여기에 끈을 달아 용두레를 걸고 두레 

질하기도 하고 맞두레에 끈을 양편에 달아서 두 사람이 

갈라 잡고 맞두레질을 하기도 하였디 농군들은 이 단순 

한 작업에 지루하기 때문에 ‘하나 둘’ 하고 수를 세며 

불두레질을 하는데 이것도 지루하니 소리에 얹어서 수 

를 세는 것이 ‘물두레질소리’ 라는 것이다.( 1 ) 

(2) 모내기소리 〔열소리〕 

일산지역에서 지금은 이앙기(移秋機)로 모를 심고 있 

고 근래에는 줄모를 심었으나 줄모는 일정 말엽에 생긴 

것이고 옛날에는 ‘마늘모’를 심었다 한다 마늘모라는 

것은 사람마다 적당한 간격으로 한 쪽에서부터 층층이 

모를 심어 나가는 것이라 한다. 농군들이 아침 일찍 모 

판에서 모를 찌고 모를 심는데 모심기가 거의 끝날 무럽 

에 모심기소리를 부른다고 한다 ( 2) 모심기소리 노랫말 

은 ‘하나 둘’ 하고 수를 세는 것인데 열까지 세고 나서 



다시 ‘하나 둘’ 하고 수를 세기 때문에 이 소리를 ‘열소 

랴’라 한다. 옛날에는 한사람이 메기면 또 한사람이 받 

았던 것이나 일제 때 줄모가 생기면서 두서너 패를 지어 

서 한 패가 소리를 메기면 다른 패가 받았다 한다. 일산 

지역 모심기소리에는 긴소리와 자진소리가 있다 (1)(3) 

‘긴소리’ 는 먼저 느릿느릿 부르는 소리이다- 한사람 

이 “열이로 하나 하나이냐 둘” 하고 메기면 다른 사람이 

“둘이로 셋이냐 넷”하고 받는다 이렇게 열까지 부르고 

나서 자진 소리로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긴열소리 

는 일정한 장단이 없고 자유 리듬에 가깝게 부른다 

〈한 사람〉 열이로 하나 하나이냐 둘 

〈다른 사람〉 둘 둘 셋이로구나 넷 

〈한 사람〉 네이라 다섯 다섯이냐 여섯 

〈다른 사람〉 여섯이냐 일곱 일곱이냐 여닮 

〈한사람〉 여닮 아홉아홉이냐열 

‘긴열소리’의 선율은 구성음이 라(re). 마(mi) . 사 

(sol). 가(l a). 다(do)로 되어 있고 라(re)로 종지(終 

止)하고 다(do)에서 퇴성 (退聲)하고 가(la)에서 떠는 

추심가(愁心歌)토리로되어 있고선율형태(旅律形態)는 

비고정선율(非固定旅律)로 되어 있다. 이 소리는 꿋꿋 

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악보1 - 1 ) 

‘긴소리’ 로 한마루를 부르고 나면 자진소리로 넘어 

간다 자진소리의 장단은 3분박(分拍) 좀 느린 4박자(8 

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한 사람이 굿거 

리 두 장단에 “열 열 열에 열이로구나 하나” 하고 메기 

면 다른 사람이 두 장단에 ‘하나 하나 하나이로구나 둘’ 

하고받는다 

〈한 사람〉 열 열 열에 열이로구나 하나 

〈다른 사람〉 하나 하나 하나 허구두 둘일세 

〈한사람〉 둘둘둘에 둘심었다셋 

〈다른 사람〉 셋이로다 셋은 셋 허구두 넷 심었네 

‘하나 둘’ 하고 수를 세는 것은 일정하지만 노랫말은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것 같다 자진소리도 

긴소리의 경우와 같이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는데 긴소 

리에 견주어 보다 선율이 고정성이 강하다‘ 이 소리는 

화창하고 구성진 느낌을 준다.〈악보1 2) 

(3) 김매기소리 

김매기소리 부르는 두레꾼들의 행위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아침참과 저녁참에 소리를 하는데 모갑(某 

甲)이가 북을 매고 퉁퉁 치며 소리를 메기고 두레꾼들 

은 김을 매며 소리를 받는다- 김현규(金鉉圭)의 구술(口 

述)과 실연(實演)에 의하면 두레를 제대로 갖춘 뱀개에 

서는 ‘긴소리’ , ‘사두여’ , ‘양산도’ , ‘방아타령’ , ‘자진 

방아타령’ , ‘놀놀이’ , ‘자진놀놀이’ , ‘상사뒤야 , ‘우후 

야 , ‘옴돌이’ 순으로 제대로 갖추어 불렀던 것 같고 백 

석리를 비롯하여 다른 마을에서는 ‘긴소리’ , ‘방아타 

령’, ‘상사뒤야, ‘몸돌소리’, ‘우후야로 약하여 부르 

는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모두 기억하는 이는 뱀개 살았 

던 김현규뿐이며 백석리(白石里)에 살았던 장선환(張破 

煥) 노인과 강일만(姜-萬) 노인은 긴소리는 더듬 더듬 

하고 ‘방아타령’ , ‘상사뒤야 ‘ ‘몸돌소리’ , ‘우후야소 

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현규에 의해서 재현 

되어 취입한 음반(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음반 경기도 

편)에는 ‘긴소리’ , ‘사두여’ , ‘양산도’ , ‘방아타령’ “놀 

놀이’ , ‘잦은 방아타령’ , ‘상사도야’ , ‘잦은 놀놀이’ , 

‘훨훨이’ , ‘몸돌여’ 순으로 되어 있어 이번 조사와 약간 

부르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 

(가) 긴소리 

일산지역 김매기소리에서 맨 먼저 불리워지는 소리가 

‘긴소리’ 이다 이 소리를 제대로 부르는 이는 대화리에 

살던 김현규 밖에는 드문 것 같다 백석리 노인들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 김멜 때 이 소리를 부르기 전에 모 

갑이는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하고 소리 지르는 

데 이것을 ‘군말’ 이라 이른다. 그러면 두레꾼들이 “예 

이”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그러면 모갑이는 다시 

“자, 오늘 날두 선선허구 김도 밸 만허구 이 집이 떡쌀 

이 세 가마, 서 말, 석 되, 서 홉, 서 작이니 옛날 옛적 

셋날 셋적 떠꺼머리 총각적 헌 패래 고래적 나무 접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소리나 우럭우럭 해봅시 

다” 하고 군말하면 두레꾼들은 ‘예이’ 하고 대답한다. 소 

리꾼들이 소리하기 앞서 이렇게 군말을 하는 것은 김매 

기소리 말고도 달구질소리와 같은 다른 소리에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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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것은 경기도 북부 다른 고장에서도 더러 보인 

다. 모갑이는 북을 어깨에 매고 둥둥 치면서 먼저 “에 

에히에- -----” 하고 입타령으로 된 후렴을 메기면 두레꾼 

들이 그대로 받고 모갑이는 선소리를 메기고 두레꾼들 

은 입타령으로 뒷소리를 받는데 두 패로 나누어서 받는 

다고 한다. 한 패가 일어서서 뒷소리를 받으면 다른 패 

는 김을 매고 모갑이가 선소리를 메기면 두패가 모두 일 

제히 김을 매고 다음 뒷소리는 다른 패가 일어나서 받고 

한 패는 김을 매었다고 한다 

이 소리는 대체로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 

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으나 박이 드나드는 데가 많아 

서 불규칙하다 굿거리 8장단쯤 메기고 그 길이만큼 받 

는다 

〈모갑이 -군말〉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에에에 

〈두레꾼-대답〉 예이 

〈모갑이 -군말〉 자, 오늘 날두 선선허구 김도 밸 만허 

구 이집이 먹쌀이 세 가마 서말 석 되 

서홉 서작이니 옛날 옛적 셋날 셋적 

떠꺼머리 총각적 헌 패래 고랫적 무 

접시 말 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 

소리나 우럭 우럭 해몹시다 

〈두레꾼 대답〉 예이 

〈모갑이-선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히에 

헤어l 

허이 싹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오오오 

〈한패-받는 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해에히에 에히 

에헤에 

허이 싹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 

엽
 

”
표
 

요
 〈모갑이-메기는 소리〉 어떤 진절에 구름이 둥실 었네 

〈다른패 받는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히 

에헤어l 

허이 싹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오오오 

〈모갑이 선소리〉 춘면을 느짓 깨여 죽장을 반개하니 

정화는 작작한데 나는 나비 머무는듯 

안류는 의의한데 성긴 내를 띄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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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에 들관 술을 이삼배 먹은 후에 

호탕하여미친흥을 

〈한패-받는소리〉 (위 뒷소리와 같음) 

이 소리의 사설이 많이 채록되지 못하여 사설내용을 

알 수 없다. 위에 든 제2절 사설은 l27t사(歌詞) ‘춘면 

곡(春眼曲)’ 의 첫머리를 딴 것이다. 선율의 구성음(構 

成륨)은 사(s이),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 

어 있고 종지음(終止륨)은 다(do)로 되어 있는 경토리 

〔京調〕로 되어 있다. 이 소리는 매우 장중하고 꿋꿋한 

느낌을 준다 〈악보1-3)(2) 

(나) 사두여 

긴소리에 이어서 · ... q두여’ 를부른다 이 소리 또한김 

현규만이 부를 줄 안다- 긴소리를 부르다가 ‘사두여’ 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싶으면 모갑이는 “에 에헤에 에이 

에 에헤에리 사두여” 하고 ‘사두여’ 의 뒷소리를 메긴다 

농군들은 ‘사두여’ 로 넘어간 줄 알고 이를 그대로 받는 

다- 받는 법은 긴소리의 경우와 같다 장단은 대체로 3 

분박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으 

나 가끔 늘이어서 불규칙하다 굿거리 4장단∼ 12장단 

정도를 메기고 4장단 정도를 받는다 

〈모갑이〉 에 에헤에 에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농군들〉 에 에헤에 에히에 에헤에리 사두여 

〈모갑이〉 사두여 소리가 또 넘어 갔구려 

〈농군들〉 (위 받는 소리와 같음) 

〈모갑이〉 진일범주 연리거하여 유시요도 월중환을 

어워라 어워라하니 아심수처 자망기를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로다 

〈농군들〉 (위 받는 소리와 같음) 

이 소리의 사설 또한 채록된 것이 많지 않아서 사설 

내용을 알 수 없다. 제2절은 12가사(歌詞) ‘어부사(뺑 

夫詞)’ 에서 따온 것이다. 구성음과 종지음이 긴소리와 

같은 경토리로 되어 있다 역시 장중하고 씩씩하다.〈악 

보1 -4)(2). 



(다) 양산도 

사두여에 이어서 양산도를 부른다. ‘양산도’ 하면 서 

울민요 ‘양산도’ 를 연상하지만 지역마다 농요로 불리워 

지는 양산도가 따로 있다 이것들은 얼마간 서울 ‘양산 

도’와다르게 되어 있다. 일산지역 김매기소리의 ‘양산 

도’ 또한 서울의 것과 다른데, 서울 것이 3분박 느린 3 

박자(8분의 9박자)로 세마치 장단인데 견주어 일산지역 

의 것은 3분박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장단 

에 맞는다 선소리꾼이 4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 

들이 뒷소리를받는다 

〈모갑이〉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아 

〈농군들〉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아 

〈모갑이〉 양덕 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든다 부벽루 

로다. 

〈농군들〉 (뒷소리 위와 같음) 

〈모갑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로 

다‘ 
〈농군들〉 (뒷소리 위와 같음) 

서울 소리꾼들의 양산도와 사설을 견주어 보면 메기 

는 소리는 같고 받는 소리는 다르다. 따라서 사설 내용 

은 잡가에서 흔히 보이는 산천경계나 인생사를 세련되 

게 묘사한 겨우가 많다. 이 소리는 ‘긴소리’ 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구성지고 활기 있는 

곡조이다. 

(라) 방아타령 

양산도 다음에 불리워지는 소리가 ‘방아타령’ 이다. 

제목은 ‘방아타령’ 이나 방아 노동요(勞動諸)는 아니고 

농요(農證)이다. 이 소리는 %얀f도의 경우와 같이 서울 

소리꾼들의 ‘방아타령’ 과 사설이 같으나 곡조가 약간 

다르다 일산지역에서 김매기 방아타령은 가장 널리 불 

리워졌던지 김현규는 물론이고 백석리 등 다른 고장 노 

인들도 잘 부르고 있다 메기고 받는 방식은 ‘긴소리’ 의 

경우와 같다 이 소리는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모갑이 

가 4장단∼8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4장단의 

뒷소리를 받는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방아타령은 뒷 

소리를 패를 가르지 않고 불렀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사설은 다음과 같다.<1)(3)(4) 

〈모갑이〉 에헤 에헤야아 에이에헤 에헤야 

어야라뒤야어허야에헤 

〈농군들〉 에헤 에헤야아 에이에헤 에헤야 

어야라뒤야어허야에헤 

〈모갑이〉 엣다 뒤었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녁에 에루아 저 달이 불솟아 옹다.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갑이〉 엣다 뒤엇구나 어촌 바람 연신뜰에 한실박 

인저사공아 

순풍에 윷을 달고 강능 경포대로 에루와 달 

맞이가자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갑이〉 엣다 뒤었구나 팔만장안에 호걸남아 천리 

이정을 부타리고 팔도강신 유람헐제 집에 

그리워서 에루 못 하는구나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갑이〉 엣다 뒤었구나 해 떨어지자 달 솟아 오니 연 

잎갯잎은소슬어지고 

연못에 금붕어 연당에 놀고 살씬 가무치는 

꼬리만둑둑 

어여뿐 아가씨들은 동지 품에서 논다­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방아타령에서 다음 소리로 넘어 가고자 할 때에는 모 

갑이가 다음과 같이 선소리를 메긴다‘ 

〈모갑이〉 엣다 뒤었구나 방아타령도 좋건마는 한 노 

래가지고긴밤을새랴 

또 다른 노래루다 에루화 이어를 보세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김현규가 부른 대화리 방아타령은 뒷소리를 두패로 

나누어서 받았고 뒷소리 사설이 백석리 것과 다르다 사 

설은다음과같다<2> 

〈모갑이〉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네나누 방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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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나니나 방아가 좋다 

〈모갑이〉 어두어차 좋았구나 이 방아가 웬 방아냐 

아랫녘 웃녘엔 경상 멍L아 여주 이천 자차 방아 

통진김포는밀타리 방아 

날고 장천 쩡어도 헛 방아뿐이로구나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화초밭에 학두루미 두 날개를 퉁당 치며 

짜른목을길게늘여 

뚜루루루루루 허고 아주나 감돌아든다 

〈모갑이〉 용산 삼개 실버들나무 무엇을 주어서 길렀 

는지 

우줄줄줄이춤만춘다 

좋구나두엇구니-천안도삼거리 능수나버들 

제멋에 계워서 반춤을 추고 

젊은 과수는 에루와 반봇짐 싼다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넙적질끈 소고 등은 우리나 명창을 어디다 
t::-, 
-「」L

어줄어줄이 걸렸느냐 

〈모갑이〉 좋다 두었구나 충청도 허구두 계룡산 밑에 

셋비구니를 옆에다 끼고 지신 캐는 저 처녀야 

너 사는 집이 어디드냐 나사는집은 

저 산 넘어 실안개 속에 초딩 삼간을 쑥 비 

켜놓고 

초가 일간이 소녀의 집이로소이다 

사설의 내용은 서울소리꾼들의 ‘방아타령’처럼 화창 

한 산천경개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것이 많다. 곡조는 모 

두 같고 ‘긴소리’ 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 

어 있다 ‘양산도’ 와 같이 구성지고 씩씩하다 〈악보1-6) 

(마) 자진방아타령 

대화리 김현규는 ‘방아타령’ 다음에 ‘자진 방아타령’ 

을 불렀으나 백석리 노인들은 바로 ‘상사소리’로 넘어 

갔다 ‘자진방아타령’ 이라고는 하나 서울소리꾼들이 부 

르는 ‘자진방아타령’ 의 경우와 같이 한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긴방아타령’ 처럼 굿거리장단으로 한배가 

같다 모갑이가 4장단을 메기연 농군들이 6장단의 뒷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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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받는다.(2) 

〈모갑이〉댔다댔다새 새소리 댔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렀다 

〈농군들〉 렀다 였다 새 새소리 렀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였다 

〈모갑이〉 댔다 였다 정월이라 대보름날에 

구머리 장군 긴코배기 액맥이 연이 댔다 

〈농군들〉 렀다 댔다 새 새소리 댔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렀다 

새 , 연 둥이 었다는 사설은 서울 ‘자진방아타령’ 과 같 

으나 좀 다르다 선율의 구성음은 사(sol). 가(la). 다 

(do). 라(re). 마(mi)로 되어 있어 ‘긴소리’ 및 ‘긴방아 

타령’과 같으나 종지음이 사(sol)가 아니고 다(do)로 

되어있는점이다르다 매우흥겹고구성지다〈악보1-7) 

(바) 놀놀이 

백석리 노인들은 방아타령 다음에 바로 ‘닐닐닐 상사 

뒤야를 불렀지만 대화리 김현규는 그 사이에 ‘자진방 

아타령’ 과 ‘놀놀이’ 및 ‘자진놀놀이’ 를 불렀다 놀놀이 

곡조는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이나 중중모리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2장단의 선 

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은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하 

고뒷소리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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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갑이〉 놀놀이 소리는 엄청난 소릴세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심봉사의 거동을 보아라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굴관제복을 정히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상두 뒷채를 더 덤썩 안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 여보부인 내 말좀듣소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어린 심청을 어찌 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김현규가 부른 사셜은 심청가에서 심봉사가 곽씨부인 

상여 따라 가며 탄식하는 내용이나 다른 사설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소리의 곡조도 ‘긴소리’ 나 ‘방아타령’ 

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흥겨운 

느낌을 준다 〈악보1 -8) 

(사)자진놀놀이 

김현규는 ‘놀놀이’ 다음에 ‘자진 놀놀이’ 를 불렀다 

다른 고장에서는 이 소리를 부르는 이를 못 찾았다. 이 

소리는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자진모 

리장단에 맞는다. 선소리꾼이 4장단에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4장단에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 

야’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놀놀이 소래는 낭구꾼의 

소렐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뽕도 따고 임도 볼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닐닐닐어리 저어허어야 ---
이 사설에 ‘놀놀이 소리가 나무꾼소리’ 라는 말이 나 

오는데 놀놀이 소리가 본디 나무꾼들이 부르던 소리 었 

는지 알길이 없다 일산은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꾼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콕조는 그 구성음이 가(la) ‘ 다 

(do), 라(re). 마(mi)로 되어 있고 종지음은 가(la)로 

되어 있어 일산지역 여러 김매기소리 가운데 가장 이색 

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서도(西道)소리 ‘난봉캐 나 경 

기민요(京鍵民諸) ‘경복궁타령(景福宮打令)’ 과 같은 민 

요들과 구조적으로 연맥이 있다고 본다. 매우 기세퉁퉁 

한 느낌을 준다 〈악보1-9) 

(아) 닐닐닐상사도야 

백석리 노인들은 방아타령 다음에 이 소리를 불렀고 

대화리 김현규는 자진놀놀이 다음에 불렀다 이 소리는 

3분박 느린 4박자(8분이 12박자)로 굿거리나 늦타령장 

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한 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 

들이 한 장단의 뒷소리를 “닐닐닐 상사뒤야’하고 받는 

다. 백석리 소리의 사설은다음과같다 

〈모갑이〉 닐닐닐 상사뒤야 

〈농군들〉 닐닐닐 상사뒤야 

〈모갑이〉 상사로구나 상사났네 

〈농군들〉 닐닐닐 상사뒤야 

〈모갑이〉 무엇이 그리워 상사가 났소 

〈농군들〉 닐닐닐 상사뒤야 

〈모갑이〉 국태민안은 각인이고 

〈농군들〉 닐닐닐 상사뒤야 

〈모갑이〉 시화연풍은 연연이 들고 

〈농군들〉 닐닐닐 상사뒤야 (뒷소리 하략) 

〈모갑이〉 이씨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기봉하야 

송학을불러 대궐을짓고 

대궐밖에는육조가낳소 

오영문하각사에 

여기저기다심어를놓고 

(중략) 

상사소리도또그만두소 

몸돌한번들어보세 

대화리 김현규가부른이 소리의 사설은다음과같다. 

〈모갑이〉 닐닐닐 상사도야 

〈농군들〉 닐닐닐 상사두야 

〈모갑이 〉 상사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어깨춤이 절로 나네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한 소리는 질러 받고 

〈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모갑이〉 또 한 소리는 낮춰 받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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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들〉 닐닐닐 상사도야 

이 소리 사설은 지경다지는 소리와 비슷하여 명당풀 

이가끼이기도한다. 

곡조는 긴소리 방아타령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 

토리로 되어 있다 흥겨운 느낌을 준다.〈악보1-10) 

(자) 훨훨이 

백석리(白石몇) 노인들은 ‘상사뒤야’ 다음에 ‘몸돌 

여’를부르고나서 ‘훨훨이’로넘어 갔으나대화리 김현 

규는 ‘상사뒤야 다음애 ‘훨훨이’를 불렀고 맨 나중에 

‘몸돌여’를불렀다. 양주지역 김매기소리에도 ‘몸돌여’ 

로 끝내는 예가 있어서 ‘훨훨이’ 를 먼저 다룬다 훨훨이 

는 새 쫓는 소리라 한다 몽돌소리가 끝날 무렵에 모갑 

이는 “새나 한번 날려 보세” 하고 메기고 이 소리로 넘 

어 온다 그러나 벼 이삭이 났을 때에는 실제 새보기에 

이 소리가 불려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소리는 김매고 

나서 조해(鳥害)를 막고자 하는 주술적인 노래로 보인 

다‘ 그렇다면 몸돌소리 다음에 부르는 것도 맞는다고 하 

겠다 장단은 3분박 4박자(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는 

데 백석리 것은 맨끝 마무리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지 좀 

빠른 장단으로 되었으나 대화리 것은 좀 느리게 되어 있 

다 모갑이가 한장단을 메기면 농군들이 한장단을 “우 

후야 훨훨”하고 받는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이 소리 

사설은 다음과 같다 ( 1)(3)(4) 

〈모갑이〉우후야 훨훨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우후야 소리 내도 말게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수원이 따오기 청성리 기러기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우후야 소리 재쳐 받우 

〈농군들〉우후야 훨훨 

〈모갑이〉 아랫녘 새 웃녘 새야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녹두 밭에 앉지 말아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청포장사 울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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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들〉 우후야훨훨 

〈모갑이 -농군들〉 우후야아아아아 휘어얼 휘어영얼 

어허우 

훨후러이를 부르다가 끝날 무렵이 되면 모갑이는 ‘우 

후야 소리 재쳐 받우’ 하고 메기면서 빨리 몰아 간다- 맨 

끝에는 다 같이 ‘우후야아아아- - - - --’ 하고 새 쫓는 소리 

를 트게 지르고 마친다, 따라서 이 사설에는 새에 대한 

말이나온다 

김현규가 부른 대화리 ‘훨훨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새에 관한 것은 적고 벼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옹다‘(2) 

〈모갑이〉우후야훨훨 

〈농군들〉 우후야훨훨 

〈모갑이〉 우후야 소리는 새 쫓는 소리 

〈농군들〉 우후야훨훨 

〈모갑이〉 웃논에다간 찰벼를 심고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아랫논에는 메벼를 심어 

〈농군들〉우후야훨훨 

〈모갑이〉 수염이 빨개서 돼지찰이냐 

〈농군들〉우후야훨훨 

자진놀놀이의 경우와 같이 이 소리의 구성음도 가 

(la). 다(do). 라(re) . 마(mi)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은 

달리 라(re)로 마치게 되어 있어 이색적이다 씩씩한 느 

낌을 준다.〈악보1 - 11 ) 

(차) 몸돌여 

‘몸돌여’ 소리는 그 논에서 논매기가 끝나갈 때 농군 

들이 둥글게 싸면서 부르는 소리라 한다 (1)(3) 백석리 

에서는 상사소리 다음에 불렀고 대화리에서는 ’ 훨훨이 ‘ 

다음에 불렀다. 백석리 노인들은 상사소리 끝에 모갑이 

가 “몸돌 한번 들어 보세”하고 떼기면 옴돌로 들어 갔 

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8분의 12박 

자)로 되어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한장단을 

메기면농군들이 한장단을 ‘에 이어라 모돌여’하고뒷소 

리를받는다. 

백석리 몸돌여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갑이〉 에이어라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갑이〉 핑핑 돌아라 자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갑이 〉 그늬가 발근 추천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몽돌 

〈모갑이〉몸돌소리에 이러를 나면 

〈농군들〉 에이어라몸돌 

〈모갑이 〉 모심은 논에가 된다라한다네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갑이〉 몸돌소리도 또 그만두고 

〈농구들〉 에이어라 몸돌 

〈모갑이 〉 벌판에 떼새가 낳다고 허니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갑이〉 새나 한 번 날여 보세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대화리 몸돌소리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갑이 〉 에이어라 몸돌여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일낙석양네 해 떨어지네 

〈농군들〉 에이어라몸돌여 

〈모갑이〉 석양세우 녹수풍에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물소리는 가까워 오고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빵뺑 돌아라화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톰돌여 

〈모갑이〉 몸돌소리가 a빙 빵 돌면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갑이〉 에이어라 벙벙 

〈농군들〉 에이어라 벙벙 

이 소리 독조의 구성음은 사(sol). 가(la) . 다(do). 라 

(re). 마(mi)로 되어 경토리의 특성을 보이나 종지음은 

라(re)로 되어 있어 서도소리의 특성이 있다- 활달한 느 

낌을 준다 〈악보1-12) 

나. 장례치르기소리〔陳歌〕 

일산 지역에서는 장례(爾뽑)를 치르며 상여소리도 부 

르지만 한국의 중부지역이 흔히 그렇듯이 달구소리를 

많이불렀다한다, 

( 1) 상여소리 

일산지역에서는 초상(初喪) 나면 보통 5일장을 치루 

었고 가난한 이는 3일장을, 부자는 7일, 9일장을 치루었 

다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출 

상 전날 대들이는 없었다 한다 대화리에는 상주도가 

(都家)가 있어 상여 (喪與) 둥 장례에 필요한 기물(器物) 

들을 보관하는데 ‘동소임’ 이 이를 관리했다고 한다 상 

여 메는이를 흔히 ‘상여꾼’ 이라 하였고 드물게 ‘상두 

꾼’ 이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상여를 맨다고 

한다 상여의 양옆에 각각굵은줄을 매는데 각각한줄 

씩 매면 ‘외박다위’ 라 하고 두 줄은 ‘쌍박다위’ , 세 줄 

씩 매변 ‘삼박다위’ 라 이른다고 한다 흔히 외박이었고 

덕(德)이 많은 이라야 삼박을 쓴다고 한다. 한 줄에 메 

는 상여꾼 수에 따라 6명이면 6장, 7명이면 7장, 8명이 

면 8장이라 이르는데 8장 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러니 

까 8장에 ‘외박다위’면 16명 , 6장에 ‘삼박다위’연 36명 

이 되는 셈이다. ‘외박다위’ 에는 8장을 쓰고 ‘쌍박’ 이나 

‘삼박’ 에는 6∼7장을 쓴다고 한다. 상여의 앞에 드는 2 

장을 ‘애병구’ 라 하며 뒤에 드는 2장을 ‘뒷구쟁이’ 라 이 

르고 가운데 드는 상두꾼들을 연방꾼이라 이른다고 한 

다 앞에서 선소리를 메기는 이를 선소리꾼이라 이르느 

데 흔히 ‘목애비’ 라 이르며 이것을 통칭 ‘모갑이’ 라 이 

르는 것이다 앞에서 줄을 잡는 이를 ‘집불리꾼’ 이라 이 

른다고 하다 상여소리에는 ‘오해’소리, ‘어넘~F 소리 

(춤 추는 소리), ‘염불’ 퉁이 있고 호상(@표훌)에는 장구 

제금도 치고 호적(胡富)으로 굿거리를 치기도 한다 (2) 

(가) 오해소리 

상여가 집을 떠나기 전에 부르는 발인 소리는 없었다 

고 하며 집을 떠날 때에는 ‘오해’ 소리를 불렀다고 한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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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대화리에서는 선소리꾼(모갑이) 

이 북을 ‘퉁-퉁, 둥-둥, 둥-둥,둥 둥’ 치며 (요령은 쓰 

지 않는다고 함) 한 장단을 메기년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며 한 장단에 “오호 오해”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고한다 

〈모갑이〉오호오해 

〈상여꾼들〉오호오해 

〈모갑이〉 이제 가면 언제 오리 

〈상여꾼들〉오호오해 

〈모갑이〉 오만 한을 일러 주오 

〈상여꾼들〉오호오해 

〈모갑이〉 명사십리 해당화야 

〈상여꾼들〉오호오해 

〈모갑이〉 꽃진다고 설어 말아 

〈상여꾼들〉오호오해 

〈모갑이〉 너는 명년 봄이 되면 

〈상여꾼들〉오호오해 

이 소리 곡조의 구성음은 마(mi), 사(sol). 가(la). 다 

(do) , 라(re)로 되어 있고 마(mi)로 종지하고 마(mi), 

가(la). 다(do)가 주요음(主要륨)으로 4도+단3도 구조 

로 된 이른바 메나리토리(東部民證調)에 가깝게 되어 

있다 슬픈 느낌이 든다-〈악보1 13) 

(나) 어넘차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상여소리를 ‘어넘차’ 소리만 불렀 

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여늬 빠른 4박자로 굿거리장 

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두 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상여 

꾼들이 두 장단에 “오호 오호야 어리어넘차 오호야’ 하 

고 뒷소리를 받는다 (1)(3)(4) 

〈모갑이〉오호오호야어리넘차오호야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념차 오호야 

〈모갑이〉 허어허어 어허야 너거리 넘차 오호야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갑이〉 오지 마라 가지 마라 도라 올길이 망연하다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갑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마는 날이나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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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꾼〉오호오호야어리념차오호야 

〈모갑이〉 천지루다가 집을 삼고 황토루다 토담 삼아 

〈상여꾼〉오호오호야어리넘차오하야 

〈모갑이〉토침 비고서 누었으니 임이 오나잠이 오나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갑이〉송죽으로울을삼고두견 잡견이 벗이 되어 

-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념차 오호야 

〈모갑이〉 이승 천지 몰라 보니 이숭 바깥이 또 있겠소 

〈상여꾼〉 어호 어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이 소리는 곡조의 구성음은 라(re), 마(mi), 사(sol) , 

가(la) 다(do)로 되고 라(re)나 가(la)로 마치는 추심가 

(愁心歌)토리(西道民護調)로 되어 있다 슬푼 느낌이 

든다 

대화리 김현규는 노제 지낼 때, 또는 절받을 때 상여 

꾼들이 미리 이른바 ‘상여 춤춘다’ 고 하여 상여를 갈지 

자로 움직이며 놀리는데 이 때 ‘어넘차’ 소리를 부른다 

고 한다. 김현규가 부른 ‘어넘차’ 소리는 백석리의 것과 

같다 

(다) 염불소리 

김현규는 장지에 가까워 오면 상두꾼들은 염불소리를 

부른다 고 한다 이 소리는 자유리듬으로 모갑이와 상 
여꾼이 다같이 ‘나무아미타불’하고 여러 차례 부른다고 

한다. 이 소리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2) 회대소리(달구질소리) 

대화리 김현규에 의하면 상여가 장지에 당도하여 하 

관하고 회를 넣고 흙을 다지는 것을 ‘회대한다’고 이른 

다 한다 회대하는 이를 회대꾼 또는 연추꾼이라 한다 

회대꾼은 ‘연추대’ 라 하여 길이 7∼8자 되는 소나무 막 

대기를 들고 춤추듯 방아질하며 흙을 다지며 소리한다 

회와 흙을 한 번 넣고 다지는 것을 ‘한 캐(켜)’ 라 하는 

데 최소 3캐를 다진다고 한다. ‘한 캐’ 다지는데 빨라야 

40분 걸린다고 한다‘ 3일장에는 3캐, 5일장에는 5캐, 7 

일장에는 7캐, 9일장에는 9캐를 다지는데 지금은 흔히 

3캐라 한다‘회대꾼이 회대질하며 부르는 소리를 회대소 



리라 한다. 모갑이가 북을 둥둥 치며 선소리를 메기고 

회대꾼이 뒷소리를 받으며 회대질을 한다. ‘한 캐’ 에 부 

르는 소리 한 바탕이 있는데 ‘긴소리’ , ‘달고소리’ , ‘양 

산도’ , ‘방아타령’ , ‘자진방아타령’ , ‘놀놀이’ , ‘상사소 

리’ , ‘훨훨이’ 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긴소리’ 와 ‘달 

고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리는 김매기소리(두레소 

리)와같다고한다, 

(가) 긴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긴소리’ 없이 바로 ‘달고소리’로 

넘어 갔으나 대화리 김현규는 먼저 ‘긴소리’ 부터 냈다 

‘회대소리’ 에도 두레소리의 경우와 같이 “이편 저편 궁 

방님네---…”하고 군말이 있다 모갑이가 군말을 하고 

맨먼저 하는 회대소리가 ‘긴소리’이다. ‘긴소리’는 자 

유리듬으로 길고 유장하게 부른다 모갑이가 선소리를 

메기면 회대꾼들이 “에헤에이 도호오오 오오”하고 받는 

다. 

〈모갑이〉 에헤에이 도호오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갑이〉 울어 울어 울어 받아만 주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갑이〉 가자며는 유자충신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갑이〉 이내 춘색은 다 지나 가고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갑이〉 황국단풍이 돌아왔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이 소리 구성음은 마(mi) , 사(sol). 가(la). 다(do). 

라(re)로 되어 있고 종지음은 가(la)로 되었다 메나리 

조에 가깝다 슬픈 느낌을 준다. 

(나) 달고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회대소리’를 긴소리 없이 바로 ‘달 

고소리’ 로 내었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느린 4박자(8 

반의 12박자)로 중중모리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한장 

단에 선소리를 메기면 회대꾼들이 한장단의 뒷소리를 

“아히어라 달고” 하고 받는다. 

〈모갑이〉 에히어라 달고 

〈회대꾼〉 에히어라 달고 

〈모갑이〉 달고 사십이 조군가니 

〈회대꾼〉에히어라달고 

〈모갑이〉 전신에 노력을 다 들여 가며 

〈회대꾼〉 에히어라 달고 

〈모갑이〉적추밭에 금붕어 놀고 

〈회대소리〉 에히어라 달고 

〈모갑이〉 꿈실 굳실 잘도나 논다 

〈회대소리〉 에히어라 달고 

이 소리 곡조는 경토리로 되어 있다 씩씩하다. 

다 지경다지기소리 

일산지역 일하기소리(노동요)에는 이미 살펴본 농사 

짓기소리와 장례치르기소리 이외에도 ‘지경다지기소 

리’ 와 말뚝 박을 때 부르는 ‘성아대소리’ 가 있는데, ‘싱 

아대소리’ 는 ‘지경다지기소리’ 와 같다고 하므로, ‘지경 

다지기소리’ 만을 더 살펴 보고자 한다. 

대화리 김현규에 의하면 일산지역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때 땅 다지는 것을 ‘지경다진다’ 또는 ‘지경닫는 

다’ 고 한다 마을마다 100근이 훨씬 넘는 달갈 모양의 

지경돌이 있다고 한다. 지경 다지는 날 굵은 동아줄을 

꼬아서 와리 모양으로 앉을방석을 만들고 여기에 지경 

돌을 얹고 굵은줄을 여러 가닥다는데, 앞에 두가닥 양 

옆에 각각두가닥씩 뒤에 두가닥씩 단다. 앞줄을 ‘목 

줄’ 이라 하여 힘이 들므로 젊은이들이 감당한다고 한 

다 대화리 지경다지는소리에는 ‘어야차’ , ‘지경소리’ , 

‘양산도’ , ‘자진방아타령’ , ‘놀놀이’ , ‘상사도얘 , ‘훨 

훨이’ 등이 불리워진다고 한다 회대소리의 경우와 같 

이 모갑이가 북을 치며 션소리를 메기고 지경꾼들이 뒷 

소리를 받으며 지경돌을 들었다 놓았다고 한다‘ 

(1) 어야차소리 

이 소리는 경상도 망개소리와 사설이 같다. 이 소리는 

273 



〈모갑이 〉 어야라차 

〈지경꾼〉어야라차 

〈모갑이〉 이집 진지 

〈지경꾼〉 어야라차 

〈모갑이〉삼년 안에 

〈지경꾼〉 어야라차 

이 소리 곡조의 구성음은 다(do). 라(re) . 마(mi)로 

되어 있고 다(do)로 되어 있다 

(2) 지경소리 

이 소리는 본디 지경소리로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한 

정-단 메기고 한 장단을 “애히여라 지경이요” 하고 받는 

다 

〈모겁이 〉 어히여라 지경이요 

〈지경꾼〉 어히여라 지경이요 

〈모갑이〉 경기도 하고도 고양 땅에 

〈지경꾼〉 어히여라 지경이요 

이 소리의 곡조는 두레소리의 몽돌소리와 같다. 

3. 두레와두레캡이 

일산지역에서는 여름철에 농군들이 벼농사를 많이 짓 

는데 김매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마을마다 두레를 

조직하여 김매기를 하였고 이 김매기 두레에 농악이 딸 

리었다 한다. 또 김매기를 마치고 날을 받아서 호미걸이 

라는 축제를 벌이었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두레는 대화 

리 뱀개(핸浦)마을의 것이 가장 먼저 생긴 것으로 보인 

다 이 마을의 두레를 ‘구두레’ 라 하여 다른 마을 두레 

와 구별하여 불렀던 것과 호미걸이를 이 마을에서 했고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이 호미걸이에 참가하였고‘ 뱀개 

마을 농기를 ‘영좌기’ 라 하여 형 대접으로 다른 마을 농 

기들이 절을 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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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마을 호미걸이에 참가하였던 두레가 성저, 장촌, 

백암 내촌, 덕이, 두신, 동촌, 이산포, 도촌, 할미두레 

(김서 양촌), 자방두레 등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일산지 

역에 여러 마을이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을 

알수 있다. 한참두레가성할 때에는온들녁이 각 마을 

두레기로 가득하였다고 한다 ( 2) 

가. 두레 

일산지역에서는 두레를 조직하는 것을 ‘두레 일으킨 

다’ 고 하였다 한다 김매가 두레는 모심고 나서 7주일∼ 

10일쯤에 날을 받아서 회의를 부쳐 조직한다고 한다 

이것을 ‘두레회한다’ 고 하였다‘ 마을 유지가 음식을 장 

만하고 저녁에 사람들을 소집시키면 마을 사람들이 모 

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장의 사회로 먼저 좌상‘ 영 

좌, 부영좌, 유사, 조사를 선출하였다 한다 

좌상은 두레의 가장 나이 많은 이로 삼으며, 영좌는 
두레를 감독할 임무를 지며 , 부영좌는 영좌의 소임을 보 

좌하는 임무을 지며 , 유사는 두레에 딸린 사무를 관장하 

는데 요즘말로 총무를 가리킨다 한다 ‘조사’ 는 심부름 

하는 아이역이라 한다, 날이 가물어 벼농사가 어렵게 되 

면 두레를 일으키지 않고 쉰다고 한다‘ 

어린 사내아이가 커서 어른 몫을 할 때가 되면 팔씨름 

또는 농깃대 들어 보기와 같은 힘겨루기를 시켜 어른들 

의 인정을 받으면 어른 몫을 감당한다고 한다. 삼남지역 

에서는 이때 진서(進鋼)술을 부모가 내는데 일산지역에 

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나 농기와기물 

두레가 조직되면 먼저 농기 및 팽과리 , 정‘ 장고와 같 

은 두레에 필요한 기물을 장만한다고 한다 기물은 작년 

에 쓰던 것을 다시 꾸며 쓰는 것이 상례이지만 기물이 

없거나 망가졌을 때에는 새로 장만한다. 두레꾼들이 만 

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살 것은 사다 쓴다 

농기는 여러가지 부분을 사다 조립하는데 두레꾼들이 

만들 부분은 손수 만든다 7m쯤 되는 대나무를 사다가 

다듬어 깃대를 만든다 깃대의 꼭대기에는 핑꼬리 깃털로 

만든 깃봉을 다는데 ‘행장목’ 또는 ‘장목’ 이라 이른다 



이것은 사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깃봉 밑에는 

탱기를 다는데 조그만 삼각형으로 마치 영기(令魔)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탱기 밑에는 굵은 당사실로 만든 

줄을 둘 달아 그 줄 양 끝에 용두대를 매단다 용두대는 

한 발 남짓한 나무를 길게 깎아 만든 것으로 양끝에는 

용두(龍頭)를 새기고 단청(升춤)한 것이라 한다 양끝 

용두에는 긴 유소(流廣)를 느리는데 ‘주렴’ 이라 이른다 

고 한다. 이 유소에는 가운데에 굵은 매듭을 세개 다는 

데 가운데 것은 더 굵어서 ‘왕매듭’ 이라 이르고 위 아래 

것은 좀 작아서 ‘소매듭’ 이라 이른다고 한다 유소 끝에 

는 술을 단다 용두에는 깃폭을 단다‘ 깃폭은 무명으로 

만드는 것이나 일제 때 광목으로 만들었다 한다- 길이는 

21척 (R)쯤 되며 너비는 광목 한폭에서 3촌(#)쯤 적게 

만든다. 깃폭은 세로 달며 위쪽에는 ‘3동달이’ 라 하여 3 

촌(#)쯤 되는 너비로 삼색(三色) 색동을 달고 아래 끝 

에도 이와 같이 색동을 달며 좌우(左右) 양편에는 3촌 

쯤 너비로 가장자리를 달고 그 양편에 붉은 천을 갈지자 

로 오린 것을 여러 개 다는데 ‘지네발’ 이라 이른다. 깃 

폭의 맨 아래는 6촌(#) 길이로 제비초리 모양의 천을 

양편에 다는데 ‘꼬랑지’ 라 한다. 깃폭은 흰 색이며 먹으 

로 크게 「神農遺業」이라 쓰는 경우가 많고 일제 때에는 

마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썼던 일이 있는데 양촌에서 

는 「農業合同之輯」라 하였고 뱀개(원 대화리)에서는 

「第-興農之鎭」라 하였고 강서에서는 「歲歲年年某某之

媒」라 하였다 한다. 이 큰 글씨의 양편에는 작은 글씨를 

써 넣는데 오른편에는 「某某里之題」라 쓰고 왼편에는 

마을 주소와 제작 연월일(年月 日)을 써넣는다고 한다. 

악기는 행과리 2, 제금(바라) 1. 징 1,장구 1. 북 1. 

소고 8∼ 15. 호적 1∼2로 편성된다고 한다 (2) 

다. 두레쟁이 

두레패들이 치는 농악을 일산지역에서는 ‘두레캡이’ 

라 하며 두레굿 치는 것을 ‘두래캡이 친다’ 고 한다 아 

무 동네 사람들이 두레 농악 치는 것을 ‘아무 두레 캡이 

친다’고하였다한다‘ 

두레 일으킨지 1주일 뒤부터 김맨다 김매는 날 새벽 

에 두레꾼들이 주인집에서 조반을 먹고 김매러 나가는 

데 때로는 주인집 머슴이 새벽에 북을 쳐 일군들을 깨우 

기도 하였다 한다- 옛날에는 새벽 2시에 북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뒤에는 시대가 변하여 3시 반에 깨었고 나중 

에는 5시까지 늦어졌다 한다 옛날에는 4시 반 쯤에 두 

레꾼들이 주인집에서 새벽밥을 먹고 들로 나갔다 한다 

두레꾼들이 들에 나가는 순서는 주인, 농기, 랭과리, 

제금, 정 , 장구, 북, 호적, 일꾼 순으로 된다 주인은 지 

게를 지고 앞서 가는데 지게에는 8∼ 15개 가량 소고를 

없고 우장을 얹고 낫을 없고 그 밖에 두레꾼들이 오가며 

노는데 쓰는 기물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두레꾼들은 ‘길군악 7채’ 라는 가락을 치고 들로 나가 

주인집 논에 당도 하면 기캡이는 농기를 논두렁 한 켠에 

세우고 셉이들은 모여 서서 ‘녕길채’ 가락을 치고 ‘자진 

4채’ 가락으로 넘기고 ‘왼4채’ 가락으로 몰고 간 다음, 

‘3채’가락으로 돌리고 ‘자진3채’가락으로 몰고 ‘2채’ 

‘자진2채’ ‘1채’ ‘자진1채’ 로 몰아 간 다음, ‘길군악 7 

채’ 한 마루 치고 나서 ‘5채’ 가락 한 마루 치고 마친다 

고 한다 이 길군악에는 소고를 쓰지 않았다 한다. 

그 동안 기캡이는 논두렁에 기를 꽂고 무명으로 만든 

‘기줄’ 을 기목에 매달고 사방에 별려 말뚝을 박아 ‘기 

줄’ 을 매달아 기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두레패들은 ‘챔이’ (두레 농악)를 마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서 김을 매는데, 타지역에서는 김밸 때에도 두 

레풍장을 치는 곳도 있지만 일산지역에서는 김멜 때에 

는 악기들을 모두 논두렁에 두고 치지 않는다고 한다 

악기는 모두 깃대 밑에 두는데 땅에 우장을 펴고 제금 

놓고그위에 징을 엎어 놓고그위에 장구를 얹어 놓는 

다고 한다‘ 챙과리와 북은 깃대에 매달아 놓는다고 한 

다 소고는 길군악에 치지 않고 캡이 치고 놀 때에 친다. 

캡이를 마치면 소고는 지게에 없어 놓는다 10시쯤 되 

어 참이 나오면 참을 먹고 약 20분쯤 캡이 (농악)를 치고 

노는데 ‘자진1채’ ‘1채’ 자진2채’ ‘1채’ ‘자진1채’ ‘7 

채’로 돌리는데, ‘3채’로 바로 치거나 때로는 ‘5채’ 치 

고 ‘길놀이 4채’ 를 치는 수도 있다 끝에는 ‘길군악’ 첫 

머리 치고농악을마친다 담배 한대 피고다시 김를 맨 

다고한다 

이 아침참에 김매는 소리를 한다 그날 일이 한 나절 

품일 때에는 소리를 하지 않고 김을 매며 하루 품일 때 

에는 아침 참과 저녁 참에 소리를 하면서 김을 맨다고 

한다 ‘모갑이’ 라 이르는 선소리꾼이 어깨에 북을 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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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뒷소리를 받으면서 김 

을 맨다. 소리는 ‘긴소리’ 를 먼저 내고 ‘사두여’ ‘양산 

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 

‘상사뒤얘 ‘훨훨이’ 를 부르고 나서 맨 나중에 쌍싸면 

서 ‘몸돌이’ 를 부른다고 한다. 이 소리 한바탕을 ‘소리 

한 참’ 이라 이른다고 한다 소리는 그 논배미가 끝나도 

록 한다. 점심 때는 농군들이 길군악(행진 농악가락)을 

치면서 주인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다‘ 1시간쯤 쉬고 

나서 길군악을 치고 들에 나가 김을 맨다 새참을 먹고 

캡이 (농악)를 치며 잠깐 놀고 나서 소리하며 김을 맨다 

참참이 참을 들며 김을 매고 그 날 김매기를 마치고 길 

군악을치며들어 온다. 

두레패의 김매기 작업구성을 간추려 보면, 「들에 나가 

기(길군악) 챔이 치기 김매기 술 참 김매기 아침 참 

-캡이 치기 김매기(소리)-술 참-김매기-마을에 들기 

(길군악) 점심 쉬기 들에 나가기 (길군악) 캡이 치기 

-매기 -쉬는 침--김매기-새참-캡이 치기-김매기(소 

리) -술참 김매기 마을에 들기 (길군악)」로 되어 있다. 

두레패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길군악을 치며 마을에 

들어 동네 입구에 당도하변 주인이 미리 동구 밖에 술상 

을 내다 놓는다 그 날 일이 하루 참일 때에는 이 때에 

술을 내오지만 한나절 참일 때에는 술을 내오지 않는다 

고 한다 술 먹고 나서 농군들은 4채 가락으로 셉이 치 

고 주인 집에 들어 간다 이 때에는 소고도 친다 주인집 

마당까지 들어 가서 잠깐 캡이를 치고 놀다 저녁 먹고 

‘마당거리’ 라는 쟁이 (농악)를 친다 

마당거리는 이를테면 판굿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대 

개 한시간 가량 노는 것이지만 대가댁 큰 집 판이 어우 

러져 길어지면 12시까지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마당거리는 챔이를 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갖 

가지 가락을 치는데, 소고캡이들은 동그라미 안에서 소 

고춤을 추며 논다고 한다 한 시간 가량 씹이(농악)를 

치고 나면 셉이를 끝내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흥이 갈아 

앉지 않은 두레꾼들은 남아서 소리판을 벌인다고 한다 

마당 한 가운데에 멍석을 펴놓고 둘러 앉아 목청 좋은 

소리군들이 호적캡이와 대피리캡이의 반주로 갖가지 소 

리를 하는데 흔히 민요들을 부른다 이때 부르는 민요는 

짝이 있고 또 그 짝끼리 순서가 있다고 하다. ‘양산도’ , 

‘방아타령’ ‘ ‘자진방아타령’ 이 한 짝이고 ‘개성난봉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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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타령’ 이 한 짝이며 ‘노래가락’ , ‘청춘개 , ‘창부 

타령’ 이 또 한 짝이 되고 ‘긴난봉가 , ‘자진난봉가’ , ‘병 

신난봉7}' ‘ 자설넌봉가 가 한 짝이 된다고 한다. 그 부 

르는 순서는 대개 ‘긴난봉가 짝에서 시작하여 ‘%얀f도’ 

짝으로 마치거나 ‘노래가락’ 짝에서 시작하여 ‘개성난봉 

자 짝으로 넘어가고 ‘양산도’ 짝에서 마친다고 한다, 어 

느 경우나 맨끝에는 ‘파연곡’ 으로 마무리 짓는다. ‘파연 

곡’ 이란 ‘파연곡 하사이다’ 하는 노래말을 노래가락으 

로 부르는 것이다 파연곡을 제청(齊唱)하고 각자 집으 

로가서 잔다고한다 

두벌 김멜 때에도 초벌 멜 때와 행위가 같다고 한다 

그러나 세벌 밸 때는 다르다고 한다 세벌은 ‘삼동’ 이라 

이르는데. 삼동은 논에 김 있는 이만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레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일산지역에 

서는 장원질 같은 것이 없었다고한다 

두레는 27일에서 한 달 사이에 마친다고 한다. 김매 

기가 끝나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두레 심 본다’ 고 

하여 결산을 본다고 한다 이 때 일한 량과 논의 소유량 

에 따라 돈을 내 놓기도 하고 타가기도 한다 

심보는 날 아침 8시 반쯤에 유지 집에 농군들이 모여 

심보고 10시쯤 끝나면 유지 집 마당에서 술 먹고 농악 

치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바로 집돌이란 굿패들이 농악 

을 치며 집집마다 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집돌이는 

정초 마당밟이와 달라서 고사반이 없고 일종의 술추념 

이라 하다 유지 집에서 가까운 집부터 차례대로 도는 

데, 집돌이가 끝나면 밤 10시쯤 되는데 밤 늦게 다시 유 

지 집에 돌아 와 농악을 그치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소 

리판을 벌인다고 한다.<2> 구두레가 있던 뱀개 마을에 

서는 이와 같이 두레를 크게 벌였으나 다른 마을의 경우 

에는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뱀개 마을과 

같이 들이 넓고 부농이 많은 곳에서는 두레를 크게 벌일 

수 있었으나 백석리와 같이 주변에 바다 물이 드는 곳이 

많은 곳에서는 농토가 좁아 두레를 일으키되 그렇게 두 

레꾼들이 갖가지로 갖추어 놀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라 호미걸이 

김매기가 끝나고 칠월 칠석 전후 해서 호미걸이를 한 

다. 호미걸이란 농군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벌이는 축제 



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호미씻이, 풋굿, 두 

레먹기 풍으로 부르는 것이다. 일산지역에서는 구두레 

가 있는 뱀개마을에서만 호미걸이를 하였고 다른 마을 

에서는 ‘구두레’ 가 있는 뱀개마을 호미걸이에 참가하여 

같이 축제를 벌였다 한다. 호미걸이는 매년하는 것이 아 

니고 시절이 좋을 때에만 했다고 한다. 두벌김밸 때 그 

해 호미걸이를 할 것인가 여부를 정한다고 한다 두벌 

김밸 때 쯤 되면 그해 농사가 판가름이 난다고 한다 그 

해 농사 된 것과 마을 사정을 참작하여 그해 호미걸이를 

할 것으로 정해지면 즉시 호미걸이 할 날자를 정하고 마 

을 안과 ‘구두레’ 호미걸이에 참가하는 이웃 마을에 알 

린다고한다. 

뱀개마을에서는 호미걸이에 쓸 음식을 정하고 이것을 

각 유지들에게 배정한다 밥쌀, 술, 고기 등을 배정하는 

데 밥쌀은 4섬이나 되고 술도 많이 담근다 송아지도 한 

마리 , 돼지는 여러 마리 잡아 고기도 많이 장만한다고 

하다. 

일산지역의 호미걸이는 뱀개도당재에서 했다고 한다 

뱀개 도당재는 이 마을 뒷산에 있었는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다고 한다. 

호미걸이 전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당 마당을 청소 

하고 용가솥(큰솥)을 여러 개 걸고 채일도 치고 하여 만 

반 준비를 한다고 한다 당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남자 

들이 모여 기 (廣)를 앞세우고 길군악(행친농악)을 치고 

당앞에 가서 기캡이가기(廣)를붙잡고서 있는가운데 

건어물〔乾魚物〕 등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상산제(山神 

察?)를 지냈다고 한다. 일자로 늘어서서 쟁이(농악)를 

울리고 나서 그치고 축문(『&文)을 읽고 캡이를 ‘쟁쟁쟁 

쟁쟁------’ 하고 치며 사방(四方)에 절하고 기를 꽂고 내 

려 온 다음에 여자들이 올라 가서 대동고사(大同告祝) 

를 지냈다고 한다. 당 마당에 시루상을 채리고 비선한다 

고 한다 상산제는 농사 시절 잘 되라는 것이며 대동제 

는질병 없고사람다치지 말라는것이라한다 

대동제가 끝나면 쟁이가 시작된다. 남정네들이 캡이 

를 치고 있으면 이웃 마을 두레들이 차레로 기 (廠)를 앞 

세우고 캡이를 치며 호미걸이에 참례하러 온다. 참례하 

는 두레가 많을 때에는 2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웃 두 

레패가 동네 어구까지 오면 뱀개두레패가 캡이를 치며 

마중나간다 동네 어구에서 만난 두 두레패는 두 줄로 

늘어서서 캡이를 치며 들어 온다고 한다. 찾아 오는 두 

레패는 수레에 술을 싣고 온다 이렇게 오는 대로 계속 

마중을 나간다 호미걸이에 참례하는 두레패가 당마당 

에 오게 되면 각각 따로 농악을 치며 놀다가 모두 오게 

되면 점심을 먹고 나서 끼 절 받기’ 를 한다고 한다. 

당마당에 ‘구두레’ (뱀개 마을 두레)는 당 앞에 일렬 

횡대로 밖을 향하여 늘어 서고 ‘신두레’ (초청 받은 두 

레)들은 일렬 종대로 당을 향하여 방사선으로 늘어선 

다. 기캡이가 영좌기(구두레기)를 중앙에 들고 서변 신 

두레 기들이 세 바뀌 쓸고 영좌기가 한 바뀌 쓴다. 신두 

레기들이 세 번 절하면 영좌기는 반절로 받는다‘ ‘기 절 

받기’ 를 마치면 ‘기쓸기’ 를 한다- 각 마을 기캡이들이 

기를 수평에 가깝게 비스듬히 들고 돌리는 것을 기 쓴다 

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를 장원으로 뽑는다- 역대 

기 쓸기로 장원한 이들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영좌기캡 

이 강여관이 강덕필이 김영만이 김은권이 김천규라 한 

다. 이 가운데 김영만은 힘이 장사라 기를 열세 번이나 

쓸었다고 한다 장원으로 뽑힌 이는 베 한 필, 정목 한 

필을 상으로 받았다고 하다 

기쓸기가 끝나면 한 두레씩 나와서 논다고 한다. 해질 

녁이 되면 각 두레들은 돌아가고 본두레(구두레)는 뱀 

개마을을 돌며 집돌이를 하였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호미걸이는 신묘년(辛때年 

1951)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고 다만 김현규(金鉉圭)에 

의하여 호미걸이가 민속놀이로 복원 되어 전국민속에술 

경연대회 등 여러 민속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다.(2) 

4. 캡이 〔農樂〕

일산지역에서 농악(農樂)을 ‘캡이’라 한다- 농악을 

연주 하는 것을 두고 ‘캡이 친다’ 고 한다 농악기 또한 

‘캡이’ 라 한다 풍물(농악기)을 사오는 것을 ‘캡이 사온 

다’고 하였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농악이 연주되는 계 

기는 정초의 마당밟이와 여름철 김매기 때 두레농악, 타 

지역에서 오는 걸립패의 농악, 새 집 짓고 집들 때 치는 

성주굿, 그 밖에 파일 놀음 둥에 농악을 쳤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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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당놀이(마당밟이) 

일산지역에서는 정초에 벌이는 마당밟이 농악을 ‘마 

당놀이’ 라 하였다 한다. 마당놀이는 정월 2일∼3일부터 

선보름까지 놀았다. 마당놀이패는 마을사람들이 꾸미는 

데 그 편성은 농기 (農鎭), 상쇠 . 부쇠, 제금(바라) 1. 징 

1‘ 장구 1. 북 1. 소고 7∼ 10 . 호적 1. 양반 1. 꼭두각씨 

로 되었다 농기는 두레패의 것과 같은 것아다 캡이들 

의 복색은 바지 저고리 차림에 고깔을 쓰고 색띠를 띠는 

것이다 오른쪽 어깨에 누른 것‘ 왼쪽 어깨에 푸른 것, 

허리에 누른 것을 매었다 양반은 두루마기 차림에 갓을 

쓰고 긴 수염을 달고 지팽이 짚고 장죽을 물었다 꼭두 

각씨는 양반 작은 마누라인데 노란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었다한다 

날마다 놀이패들이 집집마다 차례로 도는데 놀이패들 

이 들르면 집주인은 고사상을 마루에 차려 놓는다 소반 

위에 쌀을가득채운 말을올려 놓고그위에다또쌀을 

가득 채운 대주 밥그릇을 올려 놓고 그 위에 춧불 켜놓 

고 숫가락 꽂아 놓고 실타래를 걸쳐 놓고 상 한켠에 정 

회수를 놓고 나면 놀이패들이 고사(告祝)소리를 하는데 

만일 고사소리 하는 이가 없으면 절하고 나온다고 한다‘ 

고사를 마치고 놀이패는 쌀을 걷어 가지고 나가는데 부 

자들은 술상도 내놓고 쌀을 더 내 놓기도 하지만 가난한 

이는 쌀 한 보시기만 내기도 한다 걷은 쌀은 모아서 일 

부는 ‘도당비’ 라 하여 당제 지내는데 쓰고 일부는 기타 

경비로 쓴다고 한다.<1> 

뱀개에서는 정초 지신밟기를 유가(遊家) 또는 집돌이 

라 하였다 한다. 정월 초나흘부터 16일 까지 노는데 날 

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부르는 대로 마을사람들이 농악을 

치며 집돌이를 한다. 주인은 술내고 음식을 내놓을 뿐, 

돈이나 쌀을 내놓는 일은 없다고 한다.(2) 

나. 두레챔이와 호미걸이 

일산지역의 두레캡이(두레농악)에 대한 것은 앞 장 

두레와 두레쟁이 에서 다루었다. 

278 

다 챔이가락 (농악가락) 

일산지역에서는 농악장단을 ‘캡이가락’ 이라 한다. 일 

산지역 농악에 흔히 쓰이는 캡이가락에는 ‘7채’ , ‘녕길 

채’ , ‘마당놀이 5채’ , ‘길놀이 5채’ , ‘무동 5채(굿거 

리)’ , ‘자진4채’ , ‘왼4채’ , ‘3채’ , ‘자진3채’ , ‘2채’ , 

‘자진2채’ , ‘1채’ , ‘자진l채’ 둥이 있다 한다 이 밖에 

특별히 두레패끼리 캡이가락을 겨룰 때 쓰이는 ‘12채’ 

라 하여 12가지 캡이가락이 있다 한다. ‘12채가락’ 은 

전문적인 상쇠나 치는 가락으로서, 아는 이가 드물었다 

한다 

‘7채’ 는 흔히 길군악이라 하는 것으로 주로 행진에 

쓰이며 3분박과 2분박이 3+2+3+2+3+3+3+2+3 

+2+2+3+3+2로 짜여진 혼성박자이다. 징이 1.3.5. 

6.7.9.11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7점을 치는데 이와 같 

이 징이 7점 들어 간다 하여 이 가락을 ‘7채’ 라 하는 것 

이다 쇠가락은 “캔지갱, 갱-, 캔지갱, 챙 ‘ 캔지갱‘ 겐 

지갱, 캔지갱, 챙 - . 캔지갱, 챙 -, 지갱, 캔지갱, 갱-챙, 

-”하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음 가락과 비교하 

여 ‘끊어 치는 것’ 이라 이르며 “캔지갱, 갱-. 캔지갱, 

갱 , 캔지갱 , 캔지갱, 캔지갱, 갱 -, 캔지갱, 갱 -, 지갱, 

캔지갱, 캔지갱, 갱-”하고 맨 끝을 달리 치는 것은 ‘붙 

여치는것’이라한다 〈악보2-1) 

‘녕길채’ 는 ?채’ 가락에서 다음 놀이 가락으로 넘어 

갈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과 2분박이 2+3+3+2로 짜 

여 진 혼성박 4박자이다 징은 첫 박에 1점 친다‘ 쇠가락 

은 “갱- , 캔지갱, 캔지갱, 껑-” 하고 친다 〈악보2-2) 

‘5채’에는 길놀이 때 치는 ‘5채’가 있고, 마당놀이때 

치는 ‘5채’ 가 있고, ‘무동5채’ 가 있다 한다 마당놀이 

때 치는 ‘5채’ 는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 둘로, 다시 말 

해서 3채 두 장단으로 되어 있다. 서양음악 용어로 말하 

면 8분의 12박자 둘로 되어 있다 쇠가락은 “캔지갱 , 갯 

갱-, 캔지갱, 갯갱- - 캔지갱, 캔지갱, 캔지갱, 갯갱-” 

하고 치며 징은 1.3.5.6.7째 박에 1점씩 들어 가 모두 5 

점을 친다. 이 장단을 ‘5채’ 라 하는 것은 징이 5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길놀이 5채’ 는 3분박 좀 느린 4박 

자로 되어 있는데 쇠가락은 “개갱-, 갱-갱, 캔지갱, 갱 

갱갱” 하고 치며 징가락은 “팽--‘ 팽--, 팽-팽, -” 



하고 쳐 1,2째 박에 각각 1점 씩, 3째 박에 2점 , 모두 4 

점을 친다 이 가락을 ‘5채’ 라 하는 것은 정을 5점 치는 

때문이겠는데 ‘마당놀이 5채’와 달리 ‘길놀이 5채’는 

정이 4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무동5채’ 는 ‘길놀이 5채’ 와 같다.〈악보2-3) 

깅채’ 에는 ‘왼4채’ 와 ‘길놀이4채’ 가 있다- ‘왼4채’ 는 

마당놀이 할때 치는 것이며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인데 

서양음악 용어로 8분의 12박자이다‘ 랭과리는 “캔지갱, 

캔지갱 , 갱-갱, 캔지갱” 하고 치며, 징은 본디 “팽 - , 

팽 , 팽 팽,-” 하고 4점을 치는 것이나 이렇게 정 

을자주 박아치면 징이 깨진다고 “팽--, 팽--, 팽-­

,-”하고 3점만 친다고 하다. ‘길놀이4채’ 는 행진 가락 

인데 박자와 정 치는 법은 ‘왼4채’ 와 같으며 , 행가리 가 

락이 “캔지갱 , 캔지갱, 캔지갱 갱-갱” 하고 쳐 ‘왼4채’ 

와 구별될 뿐이다 이 가락은 춤추며 행진하는 때 흔히 

친다 4채는굿거리라부르기도한다〈악보2-4) 

‘자진4채’는 녕김채에 이어서 치는 경우가 많다. 3분 

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행과리는 “갱­

갱, 캔지갱, 갱-갱, 캔지갱” 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2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4채’ 라 

하는지 알 수 없다 〈악보2-5) 

‘3채’ 는 ‘4채’ 나 ‘5채’ 에 이어 치는 경우가 많다. 3분 

박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랭과리는 “캔지갱, 

캔지갱, 캔지갱, 개갱-” 하고 치며 징은 1,2 ,3째 박의 

각 주박에 1점씩 모두 3점을 친다 이 가락을 ‘3채’ 라 하 

는 것은 정을 3점 치는 때문으로 볼 수 있다.〈악보2-6) 

‘자진3채’ 는 ‘3채’ 나 ‘5채’ 에 이어 치는 경우가 많다 

랭과리는 “캔지갱, 개갱 -. 캔지갱, 개갱 -” 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l점씩 쳐 모두 2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3채’ 라 하는지 알 수 없다 〈악보2-7) 

‘2채’ 는 흔히 ‘3채’ 에 이어 친다 3분박 매우 빠른 4 

박자(8분의 12박자)이며 랭과리는 “캔지갱 , 캔지갱, 캔 

지갱 , 캔지갱” 하고 치며 징은 매 박에 1점씩 친다 이 

가락을 왜 ‘2채’ 라 하는지 알 수 없다〈악보2-8) 

‘자진2채’ 는 흔히 ‘2채’ 에 이어 친다‘ 2분박 매우 빠 

른 4박자(4분의 4박자)이며 행과리는 “갱-, 개개 , 개 

개, 갱 -” 하고 치며 징은 1,2째 박에 1점씩 모두 2점을 

친다〈악보2 9) 

‘l채’ 는 흔히 ‘2채’ 에 이어 친다 2분박 매우 빠른 4 

박자(4분의 4박자)이며, 팽과리는 “개개, 갱-, 개개, 갱 

-”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1점씩 모두 4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1채’ 라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악보 

2-10) 

‘자진1채’ 는 2분박 매우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이 

며 , 팽과리는 “캔지, 캔지, 캔지 , 캔지” 하고 치며 징은 

매 박마다 1점씩 친다 그러나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요 

즈음은 정을 첫 박에만 1점 친다 〈악보2-11) 

일산지역에서 캡이꾼들이 채가락을 넘기는 법은 길놀 

이 , 마당거리, 당산굿, 기 절받기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어느 경우에나 먼저 샘이를 일으키고 나 

서 그 쓰임새에 따라 다음 가락으로 달리 넘어 간다 캡 

이들이 쇠가락을 일으키는 법은 ‘자진1채’ - ‘1채’ - ‘자 

진2채’ ‘1채’ ‘자진1채’ 를 친 다음 행진(行進)의 겨 

우에는 ‘7채’ 로 넘어가고 노는 자리가 넓어 마당거리를 

벌일 때에는 ‘5채’ 로 넘어가고 자리가 좁아 잠깐 캡이 

를 칠 경우에는 ‘3채’ 로 넘긴다 두레패나 마당놀이패 

와 같은 캡이꾼들이 길놀이를 벌일 때에는 먼저 캡이를 

일으키고 나서 ‘길군악7채’ 를 치고 행진(行進)하며 목 

적지에 당도하면 ‘녕길채’ ‘자진4채’ - ‘왼4채’ - ‘3채’ 

- ‘자진3채’ ‘2채’ ‘자진2채’ - ‘1채’ - ‘자진l채’ 로 돌 

리고 나서 ‘7채’ 한마루 치고 ‘5채’ 한마루 치고 마친 

다‘ 캡이꾼들이 좁은 자리에서 잠깐 칠 때에는 ‘자진1 

채’ - ‘1채’ - ‘자진2채’ - ‘1채’ - ‘자진 1채’ 로 캡이를 일 

으키고 나서 ‘3채’ 로 넘어갔다가 일으키는 가락으로 다 

시 내려 가서 ‘길군악(7채)’ 첫머리 치고 마친다 챔이 

꾼들이 넓은 마당에서 마당놀이를 칠 때에는 먼저 캡이 

를 일으키고 나서 ‘5채’ 를 치고 ‘길놀이4채’ 를 치고 ‘3 

채’ 를 치고 ‘2채’ ‘ ‘1채’ 로 넘어간다 

‘12채’ 는 통상 치는 ‘1채’ ∼ ‘4채’ 에다 ‘올림5채’ , ‘6 

채’ , ‘7채’ , ‘8채’ , ‘9채’ . ‘10채’ , ‘11채’ , ‘12채’ 를 이 

어 치는 것이다. ‘올림 5채’ 는 마당놀이 때 치는 ‘5채’ 와 

같은것이다 

‘6채’ 는 ‘12채가락’ 에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좀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 셋이 모여 12박차 한 장단이 되는 

것으로 팽과리는 “캔지갱, 개갱-, 캔지갱, 개갱-. 캔지 

갱, 캔지갱, 캔지갱 개갱-. 개갱-, 갱-개, 음개개, 갱 

-개” 하고 치며 정은 12박자 가운데 1. 3.5,6.7,9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6점을 친다 이 가락을 ‘6채’ 라 함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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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점을 치기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2) 

‘7채’ 에는 ‘12채가락’ 에 치는 것과 길놀이 때 치는 

‘길군악7채’ 가 있다 ‘12채’ 가락에 치는 ‘7채’ 는 3분박 

좀 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 

다 랭과리는 “캔지갱, 개갱 - , 캔지갱, 개갱 - 캔지갱‘ 

캔지갱, 캔지갱‘ 개갱- 개갱- , 갱-개 , 음개개, 갱-개 

개갱- , 갱-개, 음개개‘ 갱-개” 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G 6.7.9.13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7점을 친 

다 이 가락을 7채라 하는 것은 징이 7점 들어가는 때문 

으로 보인다.〈악보2 - 13) 

‘8채’ 는 ‘12채가락’ 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 

자 셋이 모여 12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랭과리는 

“캔지갱, 개갱- , 캔지갱, 개갱 -. 캔지갱, 캔지갱, 캔지 

갱,개갱 캔지갱 , 캔지갱, 캔지갱, 개갱 ”하고 치며 

징은 12박자 가운데 1‘3.5.6,7. 9.10 .11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8점을 치는 것이다. 이 가락을 ‘8채’ 라 하는 것 

은 징을 8점 치기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4) 

‘9채’ 는 ‘12채가락’ 에만 쓰인다 3분박 좀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I생과리는 

지갱’ 개갱 -‘ 캔지갱’ 개갱- 캔지갱, 캔지갱‘ 캔지갱, 

개갱- 캔지갱 , 캔지갱, 캔지갱, 개갱- 개갱 -, 갱-개, 

음개갱, 갱-개”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5.6. 

7.9.10.11.13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9점을 친다. 이 가 

락을 ‘9채’ 라 이르는 것은 정이 9점이 들어 가는 때문으 

로 보인다 〈악보2 15) 

‘10채’ 는 ‘12채가락’ 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 

자 다섯이 모여 20박자 한 장단이 되고 있다 랭과리는 

“캔지갱, 개갱-, 캔지갱‘ 개갱 - 캔지갱, 캔지갱‘ 캔지 

갱, 개갱- 캔지갱, 캔지갱, 캔지갱, 개갱 개갱 , 갱 

-개‘ 음개개, 갱-개 개갱-. 갱-개 , 음개개, 갱-개” 

하고 친다 징은 20박자 가운데 1‘3.5.6 .7.9 ‘ 10.11.13 ‘ 

17째 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10점을 친다- 이 가락을 

‘10채’ 라 하는 것은 징이 10점을 치기 때문으로 보인 

다〈악보2-16) 

‘11채’ 또한 ‘12채가락’ 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다섯이 모여 20박자 한장단이 된다 행과리는 

“캔지갱‘ 개갱 , 캔지갱, 개갱- 캔재갱, 캔지갱‘ 캔지 

갱, 개갱- 캔지갱, 캔지갱, 갱-개, 캔지갱 갱--, 갱­

개‘음개개,갱-개 개갱 , 갱 개,음개개,갱 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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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며 징은 20박자 가운데 1.3.5.6. 7 .9.10.13.17박에 

1점씩 치고 11째 박에 2점을 쳐 모두 11점을 친다 이 

가락을 ‘11채’ 라 이르는 것은 정이 11점 들어 가기 때문 

으로 보인다 〈악보2- 17 ) 

‘12채’ 는 ‘12채가락’ 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된다 랭과리는 “캔지갱, 

개갱-, 캔지갱‘ 개갱- 캔지갱 , 캔지갱, 캔지갱, 개갱 

캔지갱‘ 캔지갱 , 캔지갱, 개갱-. 캔지갱, 캔지갱, 갱­

갱, 캔지갱” 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5,6.7,9, 

10.11.13.14째 박에 각각 1점씩 치고 15째 박에 2점을 

쳐 모두 12점을 친다 이 가락을 ‘12채’ 라 이르는 것은 

징이 12점 들어 가는 때문으로 보인다 〈악보2 - 18) 

일산지역에서 ‘12채가락’을 모두 치는 이는 극히 드 

물다 이 가락은 특별한 경우에만 치는 특이한 가락이고 

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현규가 박동실에게 

배웠던 것을 기억하여 근래에 고양지역 축제에서 발표 

한 바 있을 뿐이다 박동실은 본디 남사딩패 출신으로 

지금 살았으면 115세 쯤 된다고 한다 (2) 

5. 놀이패 〔演歡簡團〕

일산지역 주민들이 놀이패를 조직하여 직업적인 공연 

활동을 별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백석리 두레패 

들이 들놀음을 간적이 있었는데 노는 자리에서 캡이를 

치고 노는 것을 인근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잘 논다고 자 

기 마을에 와서 놀아 달라고 하여 그 마을에가서 집집마 

다 들려 마당놀이를 벌이고 고사소리를 부른 적이 있으 

나 이것은 한때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다 한다 백석리 

살던 장선환이 어깨너머로 배웠던 고사소리 ‘뒷염불’을 

잘 써먹은 적이 있다 한다‘ 일산지역에는 타지역에서 걸 

립패(ε*꽤쩔), 남사당패 (男社黨牌) , 굿중패, 광대패 (廣

大牌), 굿패 따위 놀이패들이 와서 놀고 가는데 이들 놀 

이패들은 대개 ‘남선(南蘇)’ 에서 왔다고 한다.<i><2> 

(3) 

가 걸립패(상鋼) 



걸립패는 풍물을 치고 마을마다 돌며 고사(告祝)굿을 

쳐주고 돈과 쌀을 걷어 가는 놀이패이다. 일산지역에는 

봄 가을에 이런 걸립패가 남쪽에서 왔었다고 한다- 걸립 

패들이 풍물을 치고「天上天下서낭大神」이라 쓴서낭대 

를 들고 들어 와 집처마에다 걸쳐 놓고 풍물을 치고 있 

으면 집주인이 고사상(告祝味)을 마루에다 차려 놓는 

다. 걸립패 고사꾼이 고사상 앞에서 덕담(德談)이라 하 

여 고사(告祝)소리를 부른다. 걸립패들이 부르는 고사 

소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 1) 

나. 남사당패(男社훌牌) 

성인남자들과 소년들이 풍물을 치고 들어 와 갖가지 

곡예도 하고 놀이도 벌이는 놀이패를 남사당패라 하는 

데 일산지역에는 기을에 남사당패가 왔다고 한다. 큰 마 

을의 밭에다포장을치고마을사람들을모아다놓고낮 

에는 캡이〔農樂〕치며 무퉁 타고, 줄타고 놀고 밤에는 꼭 

두각씨놀음을 놀았다 한다‘ 이 가운데 무등 타는 것이 

볼 만했는데 잘하는 패는 5동고리 〔5層舞童〕도 탔다고 

한다(1) 

다 광대패(廣大牌) 

회갑연(며甲夏)과 같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되면 광대 

패를 불러 온다. 회갑연에서는 아침에 자손들이 술을 올 

릴 때 먼저 캡이들이 삼현육각(三g화치角)을 치고 기생 

(技生)들이 헌수(敵壽) 하고 창사(唱詞)를 불렀다고 한 

다- 자손들이 잔올리기를 마치면 기생, 광대가 소리하고 

춤추고 놀았다 한다 이와 같은 놀음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여늬 사람들은 회갑 

연을 하게 되면 마을사람들이 캡이를 치고 소리하고 노 

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라. 군중패 

일산지역에서는 걸립패를 굿중패라 한다고 한다 이 

것은 와전으로 볼 수 있다. 탁발승(*짧훼曾)들이 놀이패 

를 꾸며 마을을 돌며 시주(t;l!l主)를 걷는 놀이패를 굿중 

패라 하는데 뒤에 ‘절걸립패’ 라 하여 절의 위탁을 받은 

걸립패들이 탁발승 대신 시주를 걷었기 때문에 걸립패 

를 굿중패와 혼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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